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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권침해감시 활동중이던 변호사의

무차별 연행을 규탄한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연행이 극에 달하였다. 경찰은 5월 31일 저녁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하룻밤 사이에 220여

명이나 되는 시민을 강제연행하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

까지 연행하였다가 6시간 만에야 석방하였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그간 촛불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하여 집회현장에

서 인권침해감시단활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경찰은 6월 1일 새벽 오전 5시30분경 종합청사 맞은편 경복궁

옆 인근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연행을 하면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던 민변 변호사들도

함께 연행하였다. 당시 변호사들은 인권침해감시단을 표시하는 띠를 몸에 두르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

돌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연행 당시 이들이 인권침해감시단 띠를 두르고 있

었고, 변호사 신분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게다가 경찰은 이들의 팔을 꺾고 여성 변호사

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 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에 유치한 뒤 강력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이들을 석방하였다. 스스로 연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찰의 강제해산과 연행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위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오늘 명확

히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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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경찰의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듯이 물대포까지 쏘아대며 무차별 연행과 강경진압을 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변은 앞으로도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위법행

위에 대하여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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